
구라보 - 새로운 전략상품 “미방”의 탄생 

 

구라보·면합섬사업부의 신상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팀은, 작년(2002년) 4

월에 방직, 편성 공장인 안죠(安城)공장에 도쿄텍스타일과(課), 오사카캐주얼 

1과, 2과, 진즈과의 각 직원과 동서(東西)지역의 각 마케팅·스태프, 그리고 

도꾸시마 공장의 가공 기술자들을 집합하였다. 

 

◎ “클리어·스핀”의 맑게 개인 광택 

구라보의 “클리어·스핀(Clear·spin)”은 구라보가 자랑하는 “미방(美紡)”시

리즈 중에서도 가장 잔털이 적으며, 최근 잔털이 적은 것으로 유명해진 “컴

팩트·얀”보다도 잔털이 더 적다. 이 실로 제직한 트윌(twill)은 능선(綾線)이 

뚜렷이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천에 적절한 빳빳한 맛이 있으면서도, 탄력이 

좋은 장점을 잘 살리면, 감성이 뛰어난 직물을 만들 수 있다. 

“클리어·스핀”은 특허 출원중인 신기술로 만든 실로서, 잔털이 거의 없으

며 실 굵기가 균일하고 견과 같은 광택이 있다. 시험장치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품질은 보통 수준을 훨씬 웃돌 만큼 우수하므로, 천을 만들면 두말할 

나위 없이 호평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시험가공직물을 본 프로젝트

·팀의 멤버로부터 “어딘지 부족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방적, 제직, 가공의 각 공정의 특성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

리 훌륭한 실이라도 훌륭한 상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멤버들의 공통된 인

식이 되어 있었다. 그 동안 “깨끗한 실”이 신상품 개발 테마로서, 실만 좋으

면 그 실로 만든 제품은 따라서 좋을 줄 알았었는데, 어느새 테마가 “깨끗한

(아름다운)상품 (きれいな 商品)”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클리어·스핀”이 

지니고 있는 매력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하여 제직방법이나 가공방법에 대



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시련을 통하여 10수 단사에서 50수 단사까지의 “클리어·

스핀”을 만들어 각종 직물을 상품화하였다. 그리하여 작년 추동 판매전(販賣

戰)에 이미 신상품의 하나인 코트(coat)를 판매하였으며, 금년 춘하 판매전에

서는 코튼·슈트(cotton suit)와 드레스·셔츠도 판매하였다. 

 

◎ “코레나·스핀”의 살아나는 표정 

작년 10월에 그 동안 많이 기대되던 컴팩트 정방기가 “안죠”공장에 설치되

어, 11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기술자들은 그 동안 구상해오던 아이디어

(idea)를 하나 하나 시험해 보았다. 직물용 원사로 10수 단사로부터 60수 단

사까지 만들었으며, 니트사도 20수 단사, 30수 단사를 만들어 냈다. 이들 실

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캐주얼”을 만들어 내고자 시직, 시험가공을 거듭하였

다. 그리하여 “소프트한 느낌”뿐만 아니라 가공으로 직물의 표정을 변화시켜 

컴팩트사로만 가능한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새 

상품을 시험생산하고 있는데 캐주얼 감각의 셔츠나 팬츠 소재로서도 많은 

고객들이 주목하고 있다. 

 

◎ “크로스·스핀”의 아주 맑은 표면감 

“안죠”공장의 기술자들은 “구라보의 여러 공장에서 정방교연사(精紡交撚

絲)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공장에서 10년간이나 생산되

고 있는 롱·셀러(long-seller)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 자신을 갖고 더 

훌륭한 정방교연사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보통의 방적사는 한 가닥의 조사(粗絲)로 만들어지는데, 정방기에 두 가닥

의 조사를 공급하여 드래프트(draft)된 두 가닥의 섬유속(纖維束 : fleece)을 꼬



아 만든 정방교연사는, 두 가닥의 실을 꼬아 만든 쌍사(雙絲)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특징도 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품”을 개발하려는 “프로젝트·팀”의 멤버들은 정방

교연사에 가장 적합하게 제직, 또는 편성하고 가공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찾

아보았다. 원면이나 혼면조건도 바꾸어 보았고, 실의 제조공정도 재검토해 

보았다. 그리하여 정방교연사로서는 가장 맑은 표면감(表面感)을 주는 천인 

“크로스·스핀”을 만들어 냈다. 

이 “크로스·스핀”은 잔털이 컴팩트사보다도 적으며, 드레이프(drape)감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특히 추천할 만 하다. 강연(强撚)타입의 실로 만든 천에

서는 드라이감이 뛰어나며, 캐주얼·슈트(casual suit), 스프링·코트(spring 

coat)소재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니트·외의, 드레스·셔츠 소재로서도 주목

을 받기 시작하였다. 원사는 직물용은 50수 쌍사에서 100수 쌍사까지 있으며, 

니트용도 40수 쌍사와 60수 쌍사를 갖추고 있다. 


